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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에 미치는 영향분석 

          
장안리*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 패턴 체계에 따른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이 자

녀의 의사소통 행동 및 심리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와 이민 1세대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의

사소통 패턴은 1)자녀의 내적 정체성 갈등 2) 자녀들에 의해서 제한된 부모의 역할, 3) 조원을 원

치 않는 자녀들, 4)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모들, 5) 부모의 일방적인 아시아적 의사소통 유형 및 

6) 자녀들의 소극적이고 회피형의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조지형적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의 정체성 및 의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는 점

을 발견하였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을 방안 및 후속연구를 제시한다.

[주제어] 다문화,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의사소통 패턴, 아시아계 이주민, 동조

지향적, 대화지향적, 정체성 



     Vol. 51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2

Asian-America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 Adult Children 

          
Jang, Ahn-lee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s ways in which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f Asian-American 

families influence communication and psychosocial behaviors of the children.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s with 17 Asian-American young adults reveal various communication issues 

between them and the first generation parents. First, the study found that communication 

patterns of Asian-American families are influenced by 1) the children’s internal identity 

struggle; 2) parents’ limited roles in the family; 3) children’s unwillingness to seek advice from 

their parents; 4) parents’ willingness to give advice; 5) parents' information-oriented and “Asian” 

communication style; and 6) children’s avoidance and passive communication style. Findings 

revealed that children’s identity issues and their willingness to maintain a conformity-oriented 

communication style play a role in shaping Asian-America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The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mental health of young adult Asian Americans who 

have family communication problems, and offers suggestion for subsequent research. 

[Key words] Asian American children, Asia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sian immigrant, 

multiculturalism, conversational and conformity communication,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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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6년 현재 미국 내의 아시아계 미국인

들의 인구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30년까지 아시아계 미국인들

의 수가 약 2000만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US Census Bureau). 그러나 아직 아시

아계 미국인들의 가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

면 아시아계 가족의 문제는 유럽 이민자들에 

비해 더 많으며 (Greenberger and Chen 

1996)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내 세대 간의 갈

등은 자녀들의 사회심리적 행복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Lee and Choe 

et. al. 2000). 부모세대와의 갈등에서 빚어진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자녀들

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Lee 1997; Uba 1994). 이러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이주민인 부모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사이의 문화 적응 정도의 차이에 기인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ostigan and Dokis 

2006).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미국 문화

에 더 빨리 적응하는 이유로 가정안에 문화차

이와 가치관 등의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경우 종종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방법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는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차이 또는 문화차

이로 인한 갈등은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들이 

겪는 문제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

지만 코너와 피츠페트릭(Koerner and Fitzpatrick 

2002b)은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즉 가족 의

사소통 패턴을 통해 자녀의 사회심리 및 행동 

결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가족 의사소통 패턴 체계는 가족의 구성 체계

와 자녀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지 여부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가족의 의사소통 행위가 자

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가족 의

사소통 패턴 체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자

녀의 자아개념, 정신적 건강, 관계 만족도 그

리고 스트레스 지각과 같은 사회 심리적 특성

들과(Kelly and Keaten et. al. 2002; Schrodt 

2005; Schrodt and Ledbetter 2007; Sillars 

and Koerner et. al. 2005) 공격성, 요구/위축 

패턴과 같은 행동적 특성들이 가족 의사소통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Schrodt 

and Ledbetter 2007; Schrodt and Ledbetter 

et. al.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시아계 

자녀들이 가족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적응 정도의 차이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패턴이 원인으로 작용한

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코너와 피츠페트릭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 체계에 의거한 (Koerner 

and Fitzpatrick 2002)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의 의사소통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떠한 

요소가 이들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또한 아시아계 미

국인 가정의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들의 행동 

및 사회심리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족 의

사소통 패턴에 대해 정량적 연구들이었으며 

(Schrodt and Witt et. al. 2008) 가족 의사소

통 패턴이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첫 째,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

통 패턴을 정성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들이 자신들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

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둘 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이 자

신들의 사회심리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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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정량적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

해할 수 있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가족사 및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기존

에 연구의 한계로 인식되었던 부분을 포착하였

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선행연구

1. 가족 의사소통 패턴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맥레오드와 세피 (McLeod and Chaffee 1972)

의 부모 및 가족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보처리

능력에 (예: 대중매체 정보의 이용능력)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맥레오드와 연구자들

은 (McLeod and Atkin et, al. 1972) 개념 지

향과 사회 지향이라는 가족 의사소통환경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했다. 개념 지향은 부모가 생

각과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자녀의 정

보 탐색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

우 관계보다 생각을 더 중시하며 서로 다른 생

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열린 토론을 하고자한다 

(Baxter and Bylund et. al. 2005). 반면에 사

회지향성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자녀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룬다. 사회

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생각보다 부모-자

녀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며 가정의 평화

를 위해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인

다 (Baxter and Bylund et. al. 2005). 사회지

향성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리치는(Ritchie 1991; Ritchie and Fitzpatrick 

1990)는 이후 맥레오드와 샤피의(McLeod and 

Chaffee 1972)의 체계를 재구성하여 개념지향 

대신 대화지향, 사회지향 대신 동조지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조화와 생각의 일치를 

중시하며 이들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보다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를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

다(Koerner and Fitzpatrick 2002a). 또한 동

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구성원들은 갈등과 대

립의 상황을 기피하는데 이는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조지향성이 낮은 가족의 경우 개인의 신념, 

모든 구성원간의 평등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중시 한다 (Schrodt and Ledbetter et. al. 

2007). 그 대신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족은 생

각과 의견의 열린 토론을 중요시하며 가족 구

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

다 (Ritchie 1991). 즉,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

족은 가족 구성원들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강조 한다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Ritchie and Fitzpatrick 

1990). 이러한 경향성이 낮은 가족은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적인 활동을 서로 공유

하는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고 (Schrodt and 

Ledbetter et. al. 2007) 의견 표출에 제약이 

되며 종종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관한 연구들은 이 

두 가지 가족 지향성(동조지향성과 대화지향

성)과 관련된 자녀의 정보처리능력 (Chaffee 

and McLeod 1973; McLeod and Rush 1968), 

의사소통 행위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Schrodt 2005; Schrodt and Ledbetter 2007),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특성 (Afifi and Olson 

2005; Schrodt and Ledbetter, 2007; Sillars 

and Koerner et. al. 2005)에 대한 다양한 결과

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행동 및 사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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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샤롯(Schrodt)과 그의 동료들은 (Schrodt 

and Ledbetter 2007; Schrodt Ledbetter et. 

al. 2007)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의 자아

존중감, 정신적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지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가정 내에

서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되면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스트레스는 저하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즉, 대화지

향성 경향이 높은 가족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자녀에 비해 정신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이다. 

아피피와 올슨(Afifi and Olson 2005)은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가정 내 정보의 이용

(예: 비밀의 공유/은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

의 구성원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뒤따

를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질책 등)에 대한 두

려움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다. 반면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개인적인 생각

을 공유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으

로 나타났다 (Barber 1994). 팅투미(Ting-Toomey 

1985; Ting-Toomey and Oetzel 2001)에 따르

면 균형 잡힌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조지향성

이 높은 가족일수록 대립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특정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며 상대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긴다고 

한다. 이는 대체로 가족 내에서 사회화 되어 

부모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Barber 1994). 특정 정보를 

회피한 결과, 동조지향적 가정 내의 자녀들은 

종종 우울감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스트레스 (Pennebaker 1997)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불만족 (Vangelisti and Caughlin 

1997)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 특성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코너와 피

츠페트릭 (Koerner and Fitzpatrick  2002b)

은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갈등이 발

생하면 구성원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매

우 강력하면서도 강압적인 방법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247).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구성원들은 갈등을 가족 규범(norm)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기며 이를 부정적인 현상으

로 간주한다. 그 결과 그들은 갈등에 대해 부

정적으로 반응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구현하게 

된다. 또한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구성원

은 동조지향성이 낮은 가족 구성원에 비해 결

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감능

력이 떨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Koerner and Fitzpatrick 2002b). 반

면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족 구성원의 경우 갈

등이 발생하면 서로 지지해주는 행동을 보여주

고 갈등이 구성원간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경

우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화지향적

인 가족의 구성원은 갈등을 가족관계 개선의 

기회로 바라보며 동조지향적인 가족에 비해 갈

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과 낮은 가

족이 말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

상의 대화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erner and Cvancara 2002).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높으며 주로 대화에 상세한 설명, 조언 

그리고 질문 등을 포함시킨다. 반면 동조지향

성이 낮은 가족의 경우(예를 들어 대화지향적 

가족) 확인, 시인, 반영 그리고 타인을 기준으

로 하는 의사소통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보다 유의미하

게 수행하는 쪽은 확실히 대화지향적인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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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었으며 회피적인 입장을 보이는 참

여자들은 동조지향적인 가족의 구성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Avtgis 1999). 근래에 와서는 이

러한 대화지향적 소통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가

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여러 상황에서 더 유능

한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체적으로 그들은 더 사교성이 높으며 (Huang 

1999), 정서지능이 더 발달하였고 (Keaten and 

Kelly 2008), 애정관계 및 친구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더 능숙하게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Fowler and Pearson et. al. 2010; 

Ledbetter 2009).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가족 

구성원외의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끼

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점이 아니다. 

2.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환경 및  

     가족 의사소통의 패턴

아시아계 가족이나 집단주의 문화의 가족

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구성 형태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성형태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응집력이 강하고 계층 구조가 확

실하게 나누어져있다(Yum 1988). 미국 내의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경우 미국으로 이주한 

부모들이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과 함

께 거주하고 있음으로 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가족들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들은 전형적인 아시아계 

가족과 유사한 가족 의사소통 구조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이주민 부모 세대는 종종 그들의 

모국과 같은 문화적 기준을 고수하며 이를 미

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세대에 강요한다. 

그 결과 아시아계 가족의 원리원칙과 동일하

게,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구성원들도 일반

적으로 가족 외의 관계보다 가족 내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자원(시간과 재정 등)을 가족 구

성원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ofstede 1991).

사회적 행동 양상을 보면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타인 중심적인 반면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Ting-Toomey and 

Kurogi 1998).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

들은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시하며 

조화와 상호적인 것 또는 타인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Trafimow and Triandis et. al. 1991; 

Triandis 1996).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내의 규범에 잘 따르며 지키려고 노력한다. 전

통적인 아시아계 가족의 경우 부모는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리며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며 순종한다(Hofstede 1991). 이러한 

행동 패턴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문화의 특성은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과 매우 유사하다. 이

러한 이유로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은 대화지향

성보다 동조 지향적 경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의사

소통 패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아시아

계 미국인 가정의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미국문화와 언어 습득의 차이가 있으며 

(Titzmann and Sonnenberg 2015) 문화와 언

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자녀들의 심리적 및 행

동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Lee 

and Choe et. al. 2000) 학업에 대한 스트레

스와 미국사회에서 정형화된 모범적인 소수민

족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자녀들

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Qin and Way et. al. 2008; Lee and Juon 

2009).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개방형 소통 유

형은 자녀들의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절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ttie and Dahal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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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5). 또한 유교문화의 영향 및 아시아권 

국가의 집단주의 경향이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sley 2016).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 의사소통 패

턴이 아동의 행동 및 정신적 건강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입증하고 있으나 여러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상호작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소통 패턴

을 고정된 현상으로 분석한 점, 둘째, 가족 의

사소통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정량적인 방

법을 주로 사용한 점, 셋째,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이 아시아권에 있는 가정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동일시 한 점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가족 의사소통 패턴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자녀

들은 이러한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대하여 어

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녀들과 부모의 상

호작용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소통 유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

한 정성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완점들을 

고려하여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와 이들의 이주

민 부모 세대 사이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살

펴보았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자녀의 행동 및 사회

심리적 특성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특

히 중요하다 (Schrodt and Wltt et. al. 2008).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들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되고 문제가 있어도 전문적인 상

담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도

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USDHHS 2001) 그 결과로 15-24세 아시아

계 여성의 자살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 가장 높

다 (아시아계 남성은 백인 다음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CDC 2008). 본 연구를 통해 아

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고 의사소통 자녀들이 사회 심리적으로 

받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안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의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연구 질문1: 문화적 배경이 아시아계 미국

인 가정의 의사소통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가?

연구 질문2: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에 의사

소통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 질문3: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의 의사

소통 유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

사소통 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참

여자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에 사용

되며 (Corbin and Strauss 2008, 12) 개인의 

의미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동일한 민족 집단

의 생각 또는 관점을 알아보기에 적합한 방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대일 심층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를 모두 사용하였다 (Krueger and 

Casey 2009).

집단 인터뷰는 총 두 번 이루어졌으며 한 

그룹은 남녀가 각각 2명씩 구성된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집단은 남성 2명과 여성 4

명으로 이루어졌다. 일대일 심층 인터뷰에는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총 7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18세부터 35세였으며 남학

생은 9명 여학생은 8명으로 본 연구에 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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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참여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약 30분에서 

60분에 걸쳐 진행되었고 평균 45분이 소모 되

었으며 집단인터뷰는 평균 70분 정도 걸렸다. 

모든 인터뷰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미국 동부에 있는 한 주립대학교 진행되

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아시아권에서 이민 온 

부모를 둔 대학생들이었으며 그 중 1명의 남

학생은 일본인 어머니를 1명의 여학생은 중국

인 아버지를 둔 혼혈아로 둘 다 스스로를 아시

아계 미국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

으며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인정받고자 하여 연

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외의 참여자들은 한

국, 중국, 베트남에서 이민 온 1세대 부모에게 

태어난 아시아계 2세 미국인 자녀들이였다. 모

든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영어로 

진행되었다. 

모든 심층 인터뷰와 집단인터뷰는 반구조

적인 개방형 인터뷰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참

여자들에게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그들의 경험

과 생각을 물어보았다. 모든 인터뷰 질문들은 

기존 연구 및 문헌에 의거하여 구성된 연구 질

문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으며 주로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방법, 협상 과정, 가족 배경, 가족 의

사소통의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2. 자료 분석 

연구자는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

분의 심층 인터뷰와 인터뷰는 녹음하였고 전사 

한 뒤에 분석하였다. 두 사람의 인터뷰는 요청

에 의하여 녹음하지 않았으며 대신 인터뷰 내

용은 인터뷰 도중 상세하게 기록 및 요약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자

료를 전사한 분량은 모두 A4용지로 139페이

지 정도 되었으며 전사한 자료는 근거이론방법

을 사용하여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과

정을 따라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자료 분석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들과 

이민 1세대 부모 사이에 다양한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부

분의 부모는 성인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

민 1세대였고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5세 이전에 이주한 2세들이었다.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와 이민 1

세대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의사소통 패턴은 

1)자녀의 내적 정체성 갈등 2) 자녀들에 의해

서 제한된 부모의 역할, 3) 조원을 원치 않는 

자녀들, 4)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모들, 5) 부

모의 일방적인 아시아적 의사소통 유형 및 6) 

자녀들의 소극적이고 회피형의 의사소통 방식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조지형적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의 정체성 및 의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1. 자녀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문제 

본 연구의 결과로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 참여자들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태어

나 일생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참여자들은 스스

로를 중국계, 한국계,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정

체성을 규명하였다. 심지어 두 명의 혼혈 참여

자도 스스로를 미국인이 아닌 아시아계 미국인

이라고 정의했다.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국어로 소통을 하

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영어를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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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가 퇴보되자 부모와의 지속적인 의사소

통을 위해 중국어 또는 한국어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시

간적 제약 및 개인의 선택에 의해 중도하였기 

때문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 수준은 유창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들은 밖에서는 영어를 쓰지

만 집에서는 부모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 중 몇 몇은 이중 언어를 유창하

게 구사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도 다른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습득한 아시아적 가치와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미국적 가치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고 토로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서 배운 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란 가족을 

우선시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등이라고 자신 있게 설

명하였다. 한 중국계 참여자는 “중국 문화에서

는 노인을 공경해야 하며 말대답을 하면 안 된

다.” 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나는 

가족의 응집성이 강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매우 가족적이며 이러한 점들은 중국 문화의 

큰 주축이다.” 라고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참

여자들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심층 인터뷰 결과 이러

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

가 온전히 내면화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아시아적 가치보다는 미국 

사회의 가치가 더 많이 자리가 잡혀 있었다. 

이는 아시아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가 대립할 

경우 참여자들은 많은 혼란을 경험하였고 매 

상황마다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참여자들은 두 문화가 충돌해서 어떤 선택

을 해야 할지 모를 경우 결국에는 미국적 가치

를 선택하여 여러 상황을 이해 및 대처해 나갔

다. 이는 미국적 가치가 더 납득이 가고 이해

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했지만 아시아적 가

치가 우선시 되는 경우는 특정상황이나 문제가 

부모와 관련이 있을 때였다. 부모 부양과 같은 

효(孝)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 자

신에게는 유익하지 않더라고 아시아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한 참

여자는 “저는 부모님을 절대 양로원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전 부모님과 같이 지낼 거예요. 

전 중국 문화가 그렇다고 배웠어요. 부모님이 

절 돌봐 주었듯이 저도 부모님을 돌봐 드릴 거

예요.” 라고 하였다. 아직 대학생에 불과했지

만 그녀는 부모님이 연로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을 부양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받은 적은 없었

지만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도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을 벌수 있는지의 여부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적 가치보

다 미국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연애 대상(인종 및 민

족적)을 선택하는 부분, 귀가 시간을 정하는 

부분, 집안일에 참여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부

분 등에 있어서는 자신의 발언권, 선택의 권

리, 및 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에 큰 불

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아시아적 가

치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

아야하며 부모님께 대들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발언의 자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하면 고민이 많이 된다고 토로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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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많은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간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참여자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에서 갈등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상황마다 다르지만 

아시아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아시아적 가치를 

가정과 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내면화 되지 않았으며 경험적으로 

습득한 미국적 가치가 더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를 더욱 내면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갈등을 경

험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이 이러한 내적 

갈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중국식 생활 습관을 강요받고 있는 한 여학생

은 “저는 제 친구들과 어울릴 때 미국인이 될 

수 있어요.”라고 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국인이 되고 싶지만 부모가 자신을 

아시아인으로 인지하고 있고 아시아적 가치를 

내면화 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본인이 원하는 온전한 미국인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미국인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는 언행을 어떤 식으로든 강요하지 않는 친

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 참여자의 경우 중국의 가치와 미국의 

가치의 차이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어느 선까지 중국

식 생활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다

고 덧 붙였다. 즉 아시아적 가치와 미국의 가

치가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어

느 정도까지 아시아적 가치를 내면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그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본인에게 주는 

압박감이고 어떤 경우는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양자 모두 이민 2세들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부모와 소통을 해야 하

는지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매우 큰 영향

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마다 갈등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

고 있었고 현재 갈등을 덜 경험하고 있는 경우

는 회피(혹은 무시)를 하는 경우 혹은 관계가 

좋아 갈등이 최소화 된 경우였다. 부모와의 관

계가 유독 좋았던 한 참여자의 경우는 그녀의 

1세대 부모가 아시아적 가치를 강요하지 않았

으며 1세대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국화 되어 미국의 가치를 습

득 및 이해하여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아시아적 

가치에 의거한 소통 방식을 강요하지 않은 경

우였다. 이러한 경우 두 문화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적기 때문에 부모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2. 가정 안에서 제한적인 부모 역할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특정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

신의 부모들이 미국에 오랜 시간 거주하였지만 

미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자신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

모들의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

어적 제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게 많은 의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현재까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에 대해 질문했을 때 참여자들은 선뜻 응답하

지 못하였다. 부모의 역할로 흔히 예를 들을 

수 있는 양육자, 제공자(provider), 조언자 또

는 롤모델과 같은 답변은 나오지 않았고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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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참여자들은 침묵 혹은 웃음으로 답하였

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참여

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부모로부터 아무

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녀의 부모

는 모두 의사였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서 작성 및 학교 선정 

등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하여 학교 선배 및 친구들에 도움을 청해 혼자 

해결했다고 하였다. 다른 참여자들도 마찬가지

고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는 매우 제한적

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부분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동

차 (구입, 경비, 관리 등)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로 아버지를 찾았

고 그 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머니와 대화

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의 양은 매우 적었으며 대화

의 주제 또한 매우 제한적 이였다. 

3. 조언을 원치 않는 자녀들

참여자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제로 자

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부

모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

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도 

부모를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학교, 취업, 연애, 관계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기에 앞서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나 선배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았

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모국에서 교육

받고 성인이 된 후에 이민을 온 탓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없거나 정보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런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예외의 2명의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취업과 관련된 조언을 구

한다고 하였다. 해당 자녀들은 우선 자신의 부

모님이 언어장벽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러한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였다. 또

한 부모님의 직업과 자신이 앞으로 선택할 직

업은 다르겠지만 그들의 값진 경험이 자신에게

도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조언을 구하였다고 하

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도 그들의 부모가 미

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 많은 고

생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고 보지는 않았다. 인터뷰에서 드러난 부분은 

어떠한 이유이든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이유가 부모의 영어 실

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이였다. 부모의 영어 구

사 능력이 유창하여도 가치관 혹은 자신의 계

획과 부모가 원하는 바가 다를 경우,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 부모

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등등 모두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4.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모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

뷰 대상자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연애와 관

련된 조언을 특히 많이 한다고 하였다. 부모들

의 주된 연애 조언들은 ‘너는 중국 사람과 결

혼을 해야 해’ ‘미국 애들이랑 연애하면 안 돼’ 

등과 같은 내용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참여자들이 연애 및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의 

민족 및 인종을 한정지었다. 자신의 민족과 다

른 민족 혹은 인종과 연애를 해도 된다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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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언은 성별의 차이가 있었다. 한 남성 

참여자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과 여동생을 차

별 한다고 하였다. 

"제 여동생은 연애 문제 때문에 부모님

과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제 생각에 저는 

남자라서 부모님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밤늦게까지 밖

에 있어도 부모님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데 여동생이 그러면 왜 그렇게 늦게 다니

냐며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동생이 백인 

남성과 데이트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제 

생각에 부모님은 여동생이 중국인과 연애

를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렇듯 연애규칙은 딸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한 여성 참여자는 그녀가 연애를 

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가 새로운 연애 규칙

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가

족 구성원 중 다른 인종과 결혼한 사람이 있을 

경우 덜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전에는 이러

한 부분에 있어 엄격했던 부모를 가진 한 여성 

참여자는 “최근에 제 이모 중 한 분이 백인 남

성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인종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백인 남

성이 생겨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과 연애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

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조언

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모님의 조언은 

대체로 통보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준수해야할 가족 규율에 가까웠으며 참여자들

은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님의 지시사항에 따라 마지못해 다른 인종

/민족과 연애를 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부모님

과 이와 관련 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고 싶

지 않다고 할 정도로 부모와 자신의 견해가 다

르다는 점은 단호하게 얘기하였다.

5. 부모 의사소통 유형: 정보중심적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이 주어

졌을 때 다수의 참여자들은 대답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

로 부모님과의 대화 주제는 학교, 일 그리고 

시사 뉴스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화 주제의 유형과 의사소통 패턴은 한국계, 

중국계 등 인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 또한 매우 제한적 

이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대학교 기숙사에

서 지냈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 쪽에서 주기적

으로 전화를 하여 관계를 유지하였다. 일부 부

모는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 등의 

새로운 수단을 배우기도 하였다. 한 참여자는 

그의 부모님에게 문자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뒤 부모님과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의 통화/

문자는 짧고 간결했으며 주기적이지만 빈도수

는 적었다.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잘 지내

는지, 밥은 잘 챙겨먹는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과 같은 정보 위주의 소통이었으며 

정서의 공유나 개인의 생각, 의견을 나누는 내

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들과 

정서나 감정을 나누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참여자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에 익숙하

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자세한 질문을 하고

자 하시지만... 부모님들 스스로가 그들의 감정

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아요.”라고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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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참여자는 “사실 전 어머니에게 제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

머니도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으시거든

요.” 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참여자는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 보았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발전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

지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몇 몇의 참여자

들은 부모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

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하여 부모님과 진솔하

게 얘기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

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인 대화의 부재에 대해 각각

의 참여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언어장벽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제 생각에는 언어가 하나의 원인이라

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자라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지

만 말할 방법을 몰라서 못 해주셨대요. 그

건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한테

도 좌절할만한 일이었죠. 한국어로 저희한

테 이야기를 하실 때 저희는 못 알아들어

요, 그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입장에 반대

되는 의견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

다. 

“저는 언어적인 장벽은 없다고 생각해

요. 저희 아버지는 여기서 대학을 다니셔서 

영어가 유창하시지만 어머니는 적당한 수

준이에요. 하지만 얘기는 아무와도 잘 되지 

않아요.”

참여자들은 이처럼 부모와의 소통은 주로 

짧고 정보교환 위주라고 하였으며 감정적인 공

감대를 형성한다든지 깊은 마음속의 얘기를 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6.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아시아적  

  

아이러니하게도 위에 언급된 참여자를 포

함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아버지가 영어를 

잘 구사하여도)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의사소통

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질

문에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짧게 답변만 

할 때가 많아서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참여

자 가운데 일부는 아시아인들이 점잖고 순종적

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 형태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이 “아시아적” 의사소통

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에 의하면 아시아적 의사소통은 

주로 일방향적이며 공감대 형성이 결여된 형태

라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가정안의 규칙을 정

할 때 부모님이 그녀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

고 결정을 내린 다음 통지만 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이 여럿 있었

으며 그들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고 결정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

입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곧 부모

님이 자신과 의사소통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

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비교적 더 권위적이고 아

시아적 가치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였다.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부모들의 방법을 조금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했

다. 이들은 부모들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연령

차와 세대 차이라고 판단하였다. 

“제 생각에 저는 제 부모님과 잘 지

내는 것 같아요. 전 저와 부모님이 서로 

단절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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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

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어머니가 저를 잘 이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문화적인 것 보다 

나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제

가 중국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나이 때

문에 어머니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게 문화로부터 기인된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해요.” 

  다른 원인을 든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모

든 참여자들은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어

떤 원인에 기인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 주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과 부

모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

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들이 가족 문제에 관해 논의할 때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확실했

으나 이유는 불분명했다. 어쩌면 자녀를 토론

에 참여시킬만한 의사소통 기술이 부모님에게 

없어서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과도한 자유를 

주었을 때 권위나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서 

일수도 있다. 혹은 아시아적 가치와 미국적 가

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합시켜(예를 들어 

연장자에게 말대답을 하면서도 공경하며 자유

롭게 이야기하는 것) 적용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으며 이유

가 무엇이든 간에 참여자들은 부모님들과의 의

사소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아

시아적 의사소통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7. 자녀들의 의사소통 유형: 소극적

인터뷰 결과 부모들과 다르게 자녀들은 부

모와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은 이러한 참여자들의 부

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자녀의 삶에 

있어서 아시아적인 가치를 강요하고 있었다. 

유년시절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를 많이 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부모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솔직히 어렵다고 

토로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부모님과의 언쟁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

략으로 소극적 의사소통 유형을 선택한다고 하

였다.  한 참여자가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아버지가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괜찮았어요.’ 라고 이야기

해요. 가능한 한 대답을 짧게 하죠. 주로 

시험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아버지의 사업

에 대해 여쭤보죠.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는지 물어봐요. 저희는 그렇게 지내

요.”

그는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부모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주제는 되도록 조

심스럽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참여자는 자

신의 이야기를 하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는데 

이를 본 다른 참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

감을 표현하였다. 아마 그들도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한다. 

8. 자녀들의 의사소통 유형: 회피성

참여자들 중 회피형 의사소통을 선택한 경

우도 있었다. 이들은 의사소통 자체를 피함으

로써 자신이 어떻게 소통을 ‘다루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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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득했는지 이야기했다. 한 참여자는 부모님과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문제 자체를 등한시하

고, 집 밖에서 할 일들을 찾고, 갈등요소가 있

는 문제는 집에서 이야기 자체를 아예 꺼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녀가 가족문제로 받은 스

트레스를 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친구 혹

은 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혹시 갈등요소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

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에 대

한 질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전에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통하지 않았고 앞

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듯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부모와 이전에 갈등상

황이 빚어 부딪힌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을 다

시는 그 이야기를 부모와 하고 싶어 하지 않았

다. 각각 상이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갈등

을 대하는 부모들의 방법과 태도는 유사했으며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다시 꺼내서 

해결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대부

분의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자

신의 과거 경험을 매우 비관적으로 논했으며 

일부는 다시 과거의 특정 사건을 다시 회상하

는 듯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 하였다. 

몇 몇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는 다른 문화

권에서 생존하기 위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녀들과 원만한 소통을 할 여유가 없었다며 

애써 변론하였지만 이러한 참여자들 역시 자신

들의 부모님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

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해결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계 이주민 

2세 자녀들이 바라보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

형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녀

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17명의 참여자 가정들이 대화지향적 

패턴보다 동조지향성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구성원은 

부모님에게 핀잔을 듣거나 더 큰 언쟁에 빠지

는 것을 두려워하여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말

하기 기피한다. 또한 이들은 특정 문제에 부정

적 결과를 기대함으로써 민감한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결국 논의자체를 

피하게 된다(Afifi and Olson 2005). 아피피와 

올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참여

자들은 논의자체를 피하는 소극적, 회피성 의

사소통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소통 형식은 유교문화의 영

향에 의거한 것으로 보였는데 참여자들은 이러

한 형식을 ‘아시아적 소통 방법’이라고 칭하였

고 일방적, 정보위주형, 통보형, 정서적 공감 

결여 등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아시아적 소통은 미국의 소통방법과 매

우 다르고 다름은 서로 상이한 가치관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아시아적’ 의

사소통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인

터뷰 결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아시아적 가치관을 내면화해야 한

다는 스트레스를 줄수록 가족의 의사소통 방법

에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내적 갈등도 

컸다. 이는 참여자들이 아시아적 가치관을 체

험이 아닌 학습을 통해 체득하였기 때문에 갈

등상황에 지식적으로 배운 가치를 적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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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

체성을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정의하였기 때문

에 자신이 아시아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이해하

여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

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부모의 행동을 이

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더 깊숙이 자리 

잡힌 자녀들에게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아

시아적 가치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은 아직 어느 정도까지 아시아

적 가치를 삶속에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 그 

정도와 수준을 찾아나가는 탐색 과정인 것으로 

보였다. 

때문에 일방적인 부모들의 유교가치가 반

영된 동조적 의사소통 패턴은 자녀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첫 째, 심리

적인 측면에서는 제재와 강요가 심한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참여자들은 더 큰 좌절감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였으며 그 결과로 회피

성 의사소통을 취하여 의견충돌을 줄이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는 의사소

통 방식은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둘 째,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요구를 중단한다든지 혹은 외부로 활동분야를 

넓히는 (가족 내에서는 저조한 참여도와 회피

성 소통을 취하며) 경향을 보였다. 장의 연구

에서도 이러한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갈등 회

피성 자녀를 양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Zhang 2007).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를 확장시키는 부분

은 두 영역이며 그 중 첫 번째는 정체성과 관

련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가 이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 요인이며 

아직 대학생인 젊은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문

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는 완벽하게 구사하고 이해

하였지만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서로 대립되

는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타협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부모가 이해하

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혼자 풀

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가치관과 이러

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아시아적'소통 방식이 

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대화로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결국은 회피성 소통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극적, 회피

적 소통 방법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회피 방법은 즉각적인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피상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참여

자들의 문제가 온전히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내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의 연구에 기여하는 두 번째 부분은 

자녀들이 동조적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유지하

는데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다. 자녀들은 회피 

혹은 소극적이라는 소통을 의지적으로 선택하

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방법은 계속해서 유

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의지적 행동

은 가정의 동조적 의사소통 패턴을 유지 및 지

속하는데 참여자들 자신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렸을 때는 미숙하여 가정 의사소통 

패턴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패턴을 유지하기 

원한다는 것은 그들도 동조적 패턴 형성에 십

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회지향적 소통 방법에 대한 인식 부재 혹은 

자신과 부모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그 

다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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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여 내면 갈등을 최소화하

기 위한 방어체계로 자기와 덜 맞는 한 문화를 

거부하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

한 동조적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유지하는 이

유 및 이들의 선택이 가족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며 사람들

은 친구나 대인관계에서의 동료를 선택하듯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부모-자녀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시

아계 미국인 가족의 경우 부모 세대와 자녀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의 차이로 더 복잡한 문제

를 겪을 수 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의 경

우 가족 문제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는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의 경험과 가족 의

사소통 패턴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자녀들의 정체성이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들의 의지적인 소극적, 

회피형 소통이 동조적 가족 의사소통 패턴 유

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결과를 내었다. 

대화지향적 의사소통 패턴은 동조지향성이 

높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에게 자연스럽지 않

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부모와 자녀 모두 이러

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두 가지 의사소통 

방식을 통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의 경우 가정 안에서 두 문화가 공

존하기 때문에 양 문화적 가치관이 배어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고안해 내어야하며 부모와 자

녀는 시행착오를 통해 가정 안에서 가장 적합

한 의사소통 방식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즉 미국문화와 부모의 문화를 양자

택일하는 것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에게 

적용 가능한 발렌스를 찾아 양 문화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취하여 혼란과 오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소통 

형식이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

될 경우 납득할 수 없는 특정 가치관을 수용해

야하기 때문에 큰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 혼란 상황이 심화될 경우 우울감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스트레스 

(Pennebaker 1990),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불

만 (Vangelisti and Caughlin 1997)과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이 발생될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간의 소통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관계가 전반적으로 개

선되며 자녀는 부모와 함께 문제점들을 의논하

고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가 증가

하고 있고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류 문

화에 편승함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체

성과 이들의 사회심리적, 행동적 행복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대한 이해

가 중요하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의사소통

에 관한 연구는 3세대, 4세대 아시아계 미국인

의 수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의 의사소통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세대 간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부모 세대를 연구에 참여시키지 않

아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

다. 연구 대상자를 섭외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연구에는 부모들을 인터뷰 할 수 없

었지만 다음에는 부모-자녀를 함께 인터뷰하

여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 둘 째, 본 연구는 가정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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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참여자

들이 가족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 수도 있

다. 하지만 이 연구를 위해 설문지조사를 실시

하였지만 서술형 질문에는 응답을 하지 않아 

인터뷰로 진행을 했으며 설문조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질문의 민감

성 때문에 몇 몇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몇 개의 

인터뷰 질문에 응답하길 원치 않았으며 집단인

터뷰 중에서도 몇 몇은 중간 중간 아무런 대답

도 하지 않았다.(참여자들의 결정에 의해 모든 

인터뷰는 끝까지 진행되었다). 이렇듯 연구의 

한계는 있지만 쉽지 않은 주제로 가족 의사소

통 패턴을 살펴본 본 연구가 의미가 있으며 기

존의 방법과 달리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은 

현재 이 주제와 관련된 문헌에 기여하는 점이

라고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소통 문제를 어떻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가족 의사소통 방법이 자녀의 가

정 밖에서의 사회적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 세대와 이민 3세대 사이의 가족 의

사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가정 내의 여

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

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가정 안에서 일어날 부

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 또한 이해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2016년 현재 한국에 18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날로 증가한다.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더 길어지면

서 문화와 언어차이로 인한 가족안의 의사소통

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문화차이가 큰 문화권에서 이주한 여성

의 경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

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 특히 학업중도학

생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패턴이 

학업과 진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부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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